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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느낀 것, 상상하게 된 것
 
 첫째,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가 예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대 컴퓨터가 보여주는 
화려한 능력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배우기에는 너무 거대한 영
역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속내용을 감추며 차곡차곡 쌓기’, 컴퓨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지혜다. 단계별로 간단한 것을 차곡차곡 올려가면서 더 큰 일을 하는 물건
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단계 중 하나에는 디지털 논리회로가 있다. 디지털 논리회로는 겉보
기에는 복잡해보이지만 접속사 and, or, not, 이 세 가지만으로 설명된다. 그것을 토대로 컴
퓨터는 판정, 선택, 응답, 기억, 이 모든 것을 해낸다. 이처럼 생각보다 작동 방법이 단순해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더 흥미 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둘째,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간단한 도구지만 정말 그 자체로 연구할 것이 많은 신기한 
물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n자리 정수 두 개를 가장 빠르게 곱하는 알고리즘이 
O(n^1.585)라고 한다. n의 1.585승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수학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나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이다. 교재에 컴퓨터과학은 우리의 바깥의 것을 상대하고 있다고 나
와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맞는 말 같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아직은 발달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교수님이 이 말
을 하셨을 때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컴퓨터과학을 배우고 난 후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수많은 예시들이 있다.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전기스위치의 효율이 수 만 배 증가했
지만 아직도 그 효율은 방문을 여닫는 데에 말 한 마리의 에너지를 쓰는 정도라고 한다. 또한 
아직도 풀지 못한 np문제들이 많다. np가 p와 다르다는 것도 정확히 증명되지 못했다. 그럴
싸한 추측일 뿐이다. 양자컴퓨터는 초기 단계다. 양자컴퓨터가 지금의 디지털컴퓨터처럼 상용
화되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이 있다. 아직도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튜링기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혁신이라고 불리는 양자컴퓨터 역시 마찬가지
다. 컴퓨터의 발달속도가 너무 빨라 곧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 정체되지 않을까 생각했었
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오판일 뿐이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많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의 컴퓨터가 보여준 것보다 더 커다란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컴퓨터의 발달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래의 컴퓨터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다. 이 발굴되지 않은 분야들이 서서히 고개
를 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컴퓨터의 기능 차원에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다. 우
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이다. 지금도 그렇듯 미래 사회의 중심에는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한다. 우선 지금보다 더 편리한 세상이 올 것이다. 기술이 
발달해 우리가 그동안 ‘잡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컴퓨터에 의해 처리가 된다면 우리 삶은 
편리해질 것이다. 지극히 뻔하고 당연한 예측이다. 그러나 편리한 세상이 온다고 해서 평등한 



세상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절대적으로 대다수의 삶의 질은 과거에 비해 올라가겠지만 균형 
있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컴퓨터의 지능이 올라가고 효율이 점점 증가한다면 노동의 부
가가치와 자본의 부가가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공
장에서 자동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는 것이 현재 추세다. 그래도 다행
히 그들에게는 자동화가 도입되기 어려운 서비스업이라는 대안이 있기에 그 충격이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발달로 서비스업에서마저 점점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구직난이 심화될 것이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노동의 대체재인 
자본의 수요가 증가해 자본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와 같은 양극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
지 말고 심도 있게 연구해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컴퓨터가 우리사회에서 활용되면
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연구하는 컴퓨터 사회학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